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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셀러(악몽)

인테리어 업체를 운

영하고 있는 정모(36)

씨는최근수개월간다

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

든시간을보냈다

2006년 봄에 마련한 생애 첫 집

이 악몽이 됐기 때문이다 정씨가

구입한 주택은 발렌시아에 위치한

주택 1800여 스퀘어피트 크기에

방 3개 화장실 3개를 갖춘 집을

10%를 다운 페이먼트하고 50만여

달러에 구입했다 지은 지 얼마안

돼 깨끗한 데다 첫 집이라 기쁨은

더욱 컸다 정씨는 30년 고정 융자

프로그램으로 하기에는 페이먼트

가 부담스러워 원금이 증가하지만

페이먼트가 월등히 적은 미니멈 프

로그램을 선택했다 페이먼트가

2000달러가 채 안 돼 만족스러운

데다 주택 가격도 좀 더 오르지 않

을까하는생각때문이었다

그러나 행복도 잠시 곧이어 주

택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 그

래도 많이야 떨어지지 않겠지 하

며 위안했다 1년이 지나면서 상황

은 더욱 악화됐다 이미 10% 정도

떨어져 다운 페이먼트는 포기해야

했다 올해 초에는 40만달러 정도

까지 시세가 하락한데다 융자은행

에서도 원금이 너무 많이 늘어 페

이먼트를높이겠다는연락이왔다

경기도 악화돼 일감도 뚝 떨어졌

다 도저히 페이먼트를감당하기가

힘들었다 결국 2월 3월 연속 페

이먼트를 하지 못한 그는 숏세일을

하기로 하고 에이전트를 고용 융

자은행과협상을진행하고있다

정씨는 수년동안 열심히 돈을

모아 겨우 집을 장만했는데 순식간

에 날리고 크레딧도 엉망이 됐다

며 삶이 송두리채 무너져내린 느

낌이라며울먹였다

▷투자자(기회)

정씨의 경우처럼

울며 겨자먹기로 숏

세일을 선택해야만 하는 한인들도

많지만 투자자들은 신이 났다 시

세보다 30% 정도 싼 가격에 주택

을 구입할 수 있는 요즘은 더할 수

없는투자기회이기때문이다

2면 숏세일로 계속

김현우 기자

khwo@koreadaily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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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주 울며 겨자먹기

투자자 누워서 떡먹기

주택소유주가융자은행으로

부터 주택을 압류당하기 전에 융자

은행과 협의해 주택을 남아있는 융

자액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것

으로 판매가격이 융자액에미치지

못하더라도 부채가 탕감이 된다

차압은 융자은행이 처분하는 것이

지만 숏세일은 주택 소유주가 처분

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

최근 중앙일보중앙방송이 후원하고 스튜어트 타이틀이 주최한 숏세일 세미나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숏세일에 대한

높은 관심을 반영했다 전한 기자

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민권자의

한국 토지취득 신고절차가 간소화

된다 한국 국토해양부는외국인이

한국내 토지를 살 때 취득 절차를

간소화하는내용의 외국인토지법

개정안을 16일(한국시간)부터 20

일간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

이에 따라 한국내 토지를 취득하

는 시민권자는 한국인과 마찬가지

로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거나 토

지거래 허가지역의 경우는 토지거

래허가만받으면된다

지금까지 시민권자나 외국인이

한국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

거래신고 또는 거래허가와 별도로

취득신고를 해야 해 중복 규제라는

지적을받아왔다

시민권자 한국토지 취득 간소화

숏세일이란

S
hort Sale 쏟아진다는데

중앙일보중앙방송과 함께

글로벌 아시안 채용 박람회

를 개최하는 Job World

USA의 김성민(39사진) 사

장은 이번 행사를 직장을 찾

는 미국내 대학졸업생들과 인

재를 찾는 기업들간에 보는 맞

선이라고말한다

미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

한 사람은 어느 누구나 참가해

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

다 기업의 입장

에서도 우수한

한인 인재들을

만날 수 있는 좋

은 기회가 될 것

입니다

김 사장은 이미 지난 해 동

부에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해

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한인인

구가 더 많은 LA에서 열리는

이번 행사에 거는 기대가 크다

고전한다

그는 미국소재 기업들의 경

우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 등

신분의 제약없이 인재를 뽑는

다고귀뜸한다

뛰어난 인재만 있다면 미국

내 기업들은 취업비자를 내주

면서라도 고용하고 싶어합니

다 상황에 따라선 영주권 취

득까지가능할수있죠

이번 박람회에선 미국내 업

체들 뿐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

과 지상사에서도 참여할 예정

이다

한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한

국어와 영어가 완벽한 유학생

15세와 2세 한인들에 대해 관

심이많습니다

한편 오는 6월6일 열리는

글로벌 아시안 채용박람회

2008 LA는 한국과 미국의

언어문화에 익숙한 한인 고급

인력을 한국과 미국의 기업체

에 연결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

로 열리게 된다 Job World

USA는 미국내 최대 한인 취

업정보 회사다 채용박람회 참

가 희망자는 wwwjobworl�

dusacom에 미리 등록하면

참가비 10달러가 면제되고 이

와함께 참여 기업이 사전 서류

검토를 통해 면접을 준비하게

된다 신승우 기자

구인구직 절호의 기회
Cover Story

숏세일

▶일시: 2008년 6월6일

▶장소: LA 컨벤션센터

웨스트 홀(1201 S

Figueroa St LA

90015)

▶주최:중앙일보중앙방

송Job World USA

▶참가등록: wwwjob�

worldusacom

▶문의 및 부스 분양:

(213)368-2577

과 공동주최

내달 6일부터 LA 컨벤션센터서


